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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PI, 2011년 글로벌 음악시장 167억 달러 규모로 하락, 우리나라 11위 기록  ■ 

김영수(KOCCA 통계정보팀 선임연구원)

2012년 3월 IFPI(2012)1)는 ‘Recording Industry in Numbers 2012’를 발표하면서 2011
년도 글로벌 음악시장에 대한 분석과 2012년 산업의 변화 트렌드를 진단했다. 

IFPI에 따르면, 2011년 글로벌 음악시장 규모는 167억 달러로 2010년 대비 2.9% 하락하여 
2004년 시장규모 수준에 머물렀다. 분야별로는 음반(physical) 시장이 102억 달러로 전체의 
61.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디지털음악(digital) 시장 52억 달러(31.5%), 실연권
(performance rights) 시장이 9억 달러(5.4%), 배경음원(synchronisation) 시장이 3억 달러
(2.1%) 순으로 나타났다. 

세계 음반시장의 경우, 전년 대비 8.7% 하락한 반면, 디지털음악 시장은 8.4% 성장했다. 
한편 TV, 영화, 광고, 브랜드파트너십, 게임 등에 음원을 사용한 재상품화가 빈번하고 해당 
분야의 시장규모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2011년에 처음으로 배경음원 시장통계를 추가하였다. 

<표 1> 글로벌 음악시장 규모 및 비중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0년 2011년 증감율(%)
음반 11,145 10,172 -8.7

디지털음악 4,839 5,247 8.4
실연권 862 905 4.9

배경음원 324 342 5.7
합계 17,170 16,666 -2.9

      ※출처: IFPI(2012), Recording Industry in Numbers 2012

2011년 글로벌 음악시장 규모 상위 20개국 가운데 미국과 독일은 2010년과 비슷한 시장규
모를 보였고, 상위 5개국의 순위도 변동이 없었다. 또한 상위 20개국의 음악 분야별(음반/디지
털음악/실연권/배경음원)의 시장비중은 각각 61%/31%/6%/2%였다. 특히 디지털음악 시장의 
비중이 음반시장 비중을 초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인도, 노르웨이 4개국(노란
색 음영)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 IFPI(International Federation of the Phonographic Industry)는 국제음반산업협회로 글로벌 음악산업의 가치를 홍보하고 음악 
저작권의 권리를 보호하며 음악의 상업적 가치를 알리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영국 런던에 본사가 있고 브뤼셀, 홍콩, 마
이애미, 모스크바에 지역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세계 66개 국가의 1,400여개 음반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 2011년 기준 시장조사
는 무역액(trade value)과 소매가치(retail value)로 구분하여 시장규모를 산정했으며 시장규모는 무역액을 기준으로 하였다.



지난해 미국의 음악시장 규모는 43억 7,890만 달러로 전 세계 시장의 26.3%를 점유해 1위
를 기록했고, 일본(40억 8,770만 달러, 24.5%), 독일(14억 7,370만 달러, 8.9%), 영국(14억 
3,370만 달러, 8.6%), 프랑스(10억 220만 달러, 6.0%), 호주(4억 7,520만 달러, 2.9%), 캐나
다(4억 3,400만 달러, 2.6%), 브라질(2억 6,260만 달러, 1.6%), 네덜란드(2억 4,020만 달러, 
1.5%), 이탈리아(2억 3,990만 달러, 1.4%), 대한민국 1억 9,950만 달러(1.2%) 등의 순으로 나
타났다. 시장규모 상위 20개국 중 브라질(+8.6%), 대한민국(+6.4%), 인도(+6.2%), 호주
(+5,7%), 멕시코(+5.5%), 스웨덴(+3.0%), 캐나다(+2.6%) 등 7개국만이 양적 성장을 기록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05년 음악시장 규모가 세계 33위에 그쳤으나, 2007년 23위, 2010년 12위, 
2011년에는 11위로 4년 연속 성장했고, 아시아 국가에서는 일본에 이어 2위를 기록하는 등 폭발
적인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내수소비시장이라 할 수 있는 소매가치(retail value) 시장규모도 3억 
8,800만 달러(8위)를 기록해 향후 K-POP 등이 탄력을 받을 경우, 우리나라 음악시장 규모가 전 
세계 10위권 내 진입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2> 2011년 글로벌 음악시장 상위 20개국의 시장규모 및 분야별 비중
구분 (무역액)시장규모 분야별 비중 (소매가치) 

시장규모
순위 국가 백만달러(US$) 증감율(%) 음반(%) 디지털음악(%) 실연권(%) 배경음원(%) 백만달러(US$)

1 미국 4,378.9 0.0 42 51 3 4 6,493.0
2 일본 4,087.7 -7.0 75 22 2 1 5,545.5
3 독일 1,473.7 -0.2 78 15 6 1 2,017.6
4 영국 1,433.7 -3.1 58 32 8 2 1,904.2
5 프랑스 1,002.2 -3.7 71 19 8 2 1,391.5
6 호주 475.2 +5.7 55 38 5 2 658.9
7 캐나다 434.0 +2.6 54 38 4 4 535.2
8 브라질 262.6 +8.6 74 17 8 1 365.9
9 네덜란드 240.2 -12.1 71 14 15 0 286.2
10 이탈리아 239.9 -6.4 68 20 9 3 304.5
11 대한민국 199.5 +6.4 44 54 1 1 388.0
12 스페인 190.0 -3.3 56 24 19 1 203.1
13 스위스 158.3 -16.2 72 23 5 0 199.4
14 스웨덴 155.3 +3.0 45 44 10 1 240.8
15 멕시코 141.2 +5.5 70 28 1 1 203.8
16 인도 141.2 +6.2 41 46 8 5 227.7
17 벨기에 140.5 -10.2 75 13 12 0 208.5
18 오스트리아 118.9 -7.3 70 18 11 1 195.8
19 노르웨이 115.1 -0.7 43 45 11 1 156.6
20 남아프리카공화국 102.0 -18.7 93 6 0 1 152.9

합계 16,666.1 -2.9 61 31 6 2 23,357.5
         ※출처: IFPI(2012), Recording Industry in Numbers 2012

IFPI(2012)에 따르면, 2011년 우리나라 음악시장 규모는 무역액(trade value)을 기준으로 1억 
9,950만 달러였으며, 2010년 대비 6% 성장과 연평균성장률(‘07~’11년) 13.4%를 나타냈다. 2011년 
기준 분야별 시장규모를 살펴보면, 디지털음악 시장이 1억 830만 달러로 국내시장 전체의 54.3%로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고, 음반시장이 8,820만 달러(44.2%), 실연권시장이 220만 달러(1.1%) 
순으로 나타났으며, 배경음원 시장이 80만 달러(0.4%)로 비중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세계 음악시장에서 11위를 차지한 가운데 분야별 순위로는 음반 시장 16위, 디지털음악  
시장 8위, 실연권 시장 38위, 배경음원 시장 23위를 각각 기록했다.  



<표 3> 우리나라 음악시장 규모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구분 세계시장 內 순위 2007 2008 2009 2010 2011 CAGR     
(‘07~’11)

음반 16 47.2 78.5 74.3 84.4 88.2 16.9
디지털음악 8 73.3 72.8 92.7 102.2 108.3 10.3

실연권 38 - - - - 2.2 -
배경음원 23 - - - 1.0 0.8 -
합계(US$) 11 120.5 151.3 167.0 187.6 199.5 13.4
증감율(%) -8.4 25.6 10.4 12.3 6.4

          ※출처: IFPI(2012), Recording Industry in Numbers 2012

우리나라 디지털음악은 크게 가입형(subscriptions), Ringback tunes, Master ringtones, 다운로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11년 기준, 다운로드 형태의 디지털음악 이용이 전체의 4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어 가입형 디지털음악이 36%, Master ringtones 9%, Ringback tunes 8%, 
기타 4%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입형 음악서비스 이용은 지난 2007년 대비 2.8배 정도 증가했다. 

<그림 1> 우리나라의 디지털음악 형태별 판매 비중

 

기타
가입형

Ringback tunes
Master ringtones

다운로드

                   *Ringback tunes는 멜로디 콜, 대기음악 등, Master ringtones은 착신음, 벨소리 등을 의미
                     ※출처: IFPI(2012), Recording Industry in Numbers 2012

이번에 발표된 IFPI(2012) 보고서를 통해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면, 첫째, 우리나라 음악시장이 매년 
꾸준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은 디지털 음악산업 성장과 초고속인터넷 등 유무선 네트워크 인프라의 높은 
보급률과 스마트폰 대중화로 손쉽게 음악을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또한 K-pop이 
아시아권을 넘어 글로벌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음에 따라 세계 음악관계자들도 우리나라 시장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이다. Universal Music Group 대표 Rob Wells는 K-pop이 아시아 음악시장에서 시작된 대표적 
현상으로서 글로벌 확산의 가능성을 매우 높게 평가한 바 있다. 셋째, IFPI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불법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정부와 관련 기업의 노력을 꼽을 수 있다. 디지털 저작권 침해(digital 
piracy)가 글로벌 음악산업 발전의 가장 큰 저해요소인 만큼 저작권법을 바탕으로 불법 콘텐츠 이용 및 
접근에 대한 단속, 웹사이트 블로킹(website blocking) 등의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저작권 보호 정책의 
효율적 시행은 음악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근간이다. 

마지막으로 IFPI(2012)에서는 2011년 우리나라의 실연권(220만 달러) 시장규모 및 순위를 
상대적으로 적게 집계한 반면, PWC(2012)에서는 4억 7백만 달러로 추정하여 대조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로 동일한 분야임에도 IFPI의 시장규모가 과소추정된 점 등 집계방식 차이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실질적인 시장통계가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FPI에서 
우리나라의 실연권과 배경음원의 시장 순위가 상대적으로 낮은데, 이는 음악산업에 종사하는 
창작권리자(작곡가, 작사가, 실연자, 가수 등)의 매출 비중 확대와 음원 거래방식 개선을 통해 국내 
음악산업이 균형적 발전을 도모해야 함을 보여준다.


